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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이 실제로 식생활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2022년도(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YRSB)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아침식사 빈도, 아침식사 결식 이유, 과일, 고카페인 음료, 단맛 나는 음료, 패스트푸드, 채소, 우유, 물, 야
식 섭취 빈도를 변수로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
지 않은 그룹은 아침 식사, 패스트푸드, 야식에 대해 유의한 차이 있었다(p<.001).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비교한 결과, 교육을 
받은 그룹이 7일 이상 먹는 비율이 높았고, 0일의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우유 섭취에 대해서는 교
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더 높은 비율로 먹지 않았고, 물 섭취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더 높은 비율로 1컵 미만으
로 먹었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영양·식습관 교육, 아침 식사 및 음료 섭취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및 학교에
서의 영양·식습관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 연구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 물, 영양교육, 아침식사, 우유, 청소년건강행태조사(KYRSB)

Abstractㅤ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nutrition and eating habit education that Korean adolescents 
receive at school actually affects and affects their dietary culture. he su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study using the data from the 18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2022).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using the SPSS program as the frequency of breakfast,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fruit, high-caffeinated beverage, sweet beverage, fast food, vegetable, milk, water, and late-night 
snack intake frequency as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reakfast, fast food, and late-night 
snacks between the group that received nutrition and eating habits education at school and the group that did 
not(p<.001). Regarding breakfast consumption, the group that received education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eating breakfast for seven days or more, whereas the group that did not receive education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who did not eat breakfast at all. The group that did not receive education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who did not drink milk, and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who drank 
less than one cup of water per day. This study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to improve 
nutritional and dietary education, breakfast consumption, and beverage intake in schools. It wa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effective nutritional and dietary education strategies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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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식생활과 건강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국민
의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
생활 유형과 건강의 관련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제정하였다[1]. 이 지침은 
식생활이 식사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식환경, 농식품 생
산활동, 식문화와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여 환경, 건강, 배
려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1~’30)에 따
라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마련하였다[2]. 식품 
및 영양 섭취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
하고, 채소와 과일을 권장하며,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나
트륨, 설탕,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은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고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청소년 식생활 교육 연구는 주로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
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식생활 환경 개선 여
부를 조사하였다[3,4]. 

청소년기의 건강한 식습관이 성인기 건강 문제와 연관
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학교에서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간식을 먹는 비율이 높았으며, 나이, 성별, 부모교
육수준, 신체활동 및 학교급식실 등이 중고생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북미를 중심으로 청소년(10-19세)의 식습관에 대한 
가족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맞벌이 부모가 있거나 
낮은 소득 가정에 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6]. 
활동적인 청소년의 영양, 운동, 식습관에 대한 영양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분공급이 가장 높은 괌심사였
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영양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었다[7].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육 경험 있는 중학생들은 
아침결식율은 낮지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지식
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양교육이 필
요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와 올바른 식
습관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8].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서 아침식사를 꼭 하기,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

류, 우유·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기,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등이 실천되는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9].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학교의 환경과 정책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학교는 청소년들의 식생활 교육에 매우 적합
한 장소이다. 청소년 시기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체
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이 시기에 
해야 할 영양교육과 식습관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특
히 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의 학교 식생활 상황에서 
청소년 시기의 학교에서의 영양·식습관 교육이 올바른 식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인식 개선에 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영양·식습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교육이 식생활 문화에 미치
는 영향과 청소년의 건강행태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였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행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원시자료는 국가승인 통계(승인번호 115058

호) 조사를 이용한 이차분석 자료이다. 청소년건강행태조
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통셰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정책, 건강증진사업이 필요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 중에서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질병관리청) 통계는 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
교로 총 800개교의 56,2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참여는 798개교로 중학교 398개, 고등학교 400개교의 
51,850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2.2%의 참여율을 보였으
며, 결측값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10].

2.2 연구도구
종속변수로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은  최근 12개

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영양 및 식사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를 no로 
재설정하였고,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를 yes로 하였다.

독립변수로 아침식사 빈도, 아침식사 결식 이유, 과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영양교육과 식생활에 관한 연구ㅤㅤ31

고카페인 음료, 단맛 나는 음료, 패스트푸드, 채소, 우유, 
물, 야식 섭취 빈도로 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IBM Corp.,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이에 따른 
요인 간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3. 결과

3.1 식생활 요인별에 따른 분포 특성
식생활 요인별에 따른 특성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 50.9%, 여학생 49.1%가 참여하였고,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는 53.8%, 
‘있다’는 46.2%였다. 아침식사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먹
은날이 ‘7일’은 26.7%, ‘0일’이 22.2%, ‘5일’은 12.4%, 그
리고 ‘2일’ 9.3% 순으로 분석되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
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가 24.7%, ‘식욕이 없어서’가 
15.5%, ‘늦잠을 자서’가 13.4%, 그리고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6.3% 순으로 분석되었
다. 야식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이 40.4%, ‘주 1일’은 19.3%, ‘주 2일’은 17.3% 그
리고 ‘주 3일’은 11.2%로 분석되었다.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주 1-2번’이 56.7%, ‘주 3-4번’은 
21.6%,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16.4%로 
분석되었다. 과일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주 1-2번’
이 32.3%, ‘주 3-4번’은 29.2%,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
다’는 11% 그리고 ‘주 5-6번’는 10.6%로 분석되었다. 채
소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주 3-4번’이 27.4%, ‘주 
1-2번’은 18.7%, 그리고 ‘주 5-6번’는 14.8%로 분석되었
다. 고카페인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이 51.8%, ‘주 1-2번’은 26.5%, ‘주 3-4번’
은 11.9% 그리고 ‘주 5-6번’은 4.1%로 분석되었다. 단맛 
나는 음료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주 3-4번’이 
34.0%, ‘주 1-2번’은 30.1%, ‘주 5-6번’은 14.4% 그리고 
‘매일 1번’은 8.9%로 분석되었다.    우유 섭취 빈도가 높
은 순으로는 ‘주 1-2번’이 29.0%, ‘주 3-4번’은 23.5%,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17.1%, ‘주 5-6번’는 
11.81%, ‘매일 1번’은 11.5% ‘매일 2번’는 4.1% 그리고 
‘매일 3번 이상’는 2.9%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etary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6,397(50.9)
Female 25,453(49.1)

Nutrition education No 27,895(53.8)
Yes 23,955(46.2)

Breakfast

0 day 11,533(22.2)
1 day 3,995(7.7)
2 day 4,838(9.3)
3 day 4,205(8.1)
4 day 3,467(6.7)
5 day 6,446(12.4)
6 day 3,517(6.8)
7 day 13,843(26.7)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Oversleeping 6,927(13.4)
Lack of time 12,812(24.7)

Loss of appetite 8,048(15.5)
 Upset stomach or 

indigestion 4,023(7.8)

No one to prepare 
breakfast 535(1.0)

Not wanting to eat alone 128(.2)
Trying to lose weight 672(1.3)

Not considering breakfast 
a necessary meal 3,285(6.3)

etc 1,255(2.4)
Not applicable 14,165(27.3)

Midnight Snack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20,962(40.4)

1 day a week 9,984(19.3)
2 day a week 8,979(17.3)
3 day a week 5,793(11.2)
4 day a week 2,698(5.2)
5 day a week 1,732(3.3)
6 day a week 644(1.2)
7 day a week 1,058(2.0)

Fast food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8,501(16.4)

1-2 times a week 29,397(56.7)
3-4 times a week 11,206(21.6)
5-6 times a week 1,807(3.5)

once daily 594(1.1)
2 times daily 174(.3)

3 or more times daily 171(.3)

Fruit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5,702(11.0)

1-2 times a week 1,6727(32.3)
3-4 times a week 1,5153(29.2)
5-6 times a week 5,508(10.6)

once daily 5,173(10.0)
2 times daily 2,282(4.4)

3 or more times daily 1,281(2.5)

Vegetable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2,214(4.3)

1-2 times a week 9,718(18.7)
3-4 times a week 14,213(27.4)
5-6 times a week 7,670(14.8)

once daily 7,232(13.9)
2 times daily 6,353(12.3)

3 or more times daily 4,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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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High Caffeine Drink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26,876(51.8)

 1-2 times a week 13,717(26.5)
3-4 times a week 6,175(11.9)
 5-6 times a week 2,146(4.1)

once daily 1,725(3.3)
2 times daily 720(1.4)

3 or more times daily 491(.9)

Sweet Drink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3,427(6.6)

 1-2 times a week 15,611(30.1)
3-4 times a week 17,634(34.0)
 5-6 times a week 7,471(14.4)

once daily 4,615(8.9)
2 times daily 1,846(3.6)

3 or more times daily 1,246(2.4)

Milk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8,890(17.1)

 1-2 times a week 15,028(29.0)
3-4 times a week 12,202(23.5)
 5-6 times a week 6,134(11.8)

once daily 5,962(11.5)
2 times daily 2,147(4.1)

3 or more times daily 1,487(2.9)

Water

〉1 cup daily 2,271(4.4)
 1-2 cups daily 9,831(19.0)
 3 cups daily 11,591(22.4)
4 cups daily 8,949(17.3)

 ≤ 5 cups daily 19,208(37.0)

물 섭취 빈도가 높은 순으로는 ‘매일 5컵 이상’이 37%, 
‘매일 3컵’은 22.4%, ‘매일 1-2컵’는 19%, ‘매일 4컵’는 
17.3% 그리고 ‘매일 1컵 미만’는 4.4%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는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최근 12개월 
동안 받지 않는 그룹과 받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침식
사빈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야식빈도를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 섭취를 ‘7일’ 먹은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은 그룹이 
27.8%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게 분석되었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0일’인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23.9%로 교육을 받는 그룹보다 더 높게 분석되었
다. 아침식사를 ‘3일’ 먹은 빈도는 교육을 받는 그룹이 
8.3%, 4일은 6.9%, 5일은 13.0% 그리고 6일은 7%로 더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야식 섭취 빈도를 비
교했을 때 ‘7일 이상’ 야식을 먹는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
은 그룹이 1.8%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2.3%)보다 더 
낮게 분석되었다. 야식 섭취 빈도가 한주일에 ‘3일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교육
을 받는 그룹보다 더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2. Number of breakfast, fast food and 
midnight snack according to nutrition 
education level

Variables/
Categories

Nutrition education χ 2(p)No Yes
Breakfast

0 day 6655(23.9) 4878(20.4)

118.922 
(.000) ***

1 day 2245(8.0) 1750(7.3)
2 day 2598(9.3) 2240(9.4)
3 day 2217(7.9) 1988(8.3)
4 day 1822(6.5) 1645(6.9)
5 day 3329(11.9) 3117(13.0)
6 day 1838(6.6) 1679(7.0)
7 day 7189(25.8) 6654(27.8)

Fast food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4,730(17.0) 3,771(15.7)

25.847 
(.000) ***

1-2 times a week 15,588(55.9) 13,809(57.6)
3-4 times a week 6,045(21.7) 5,161(21.5)
5-6 times a week 1,027(3.7) 780(3.3)

once daily 324(1.2) 270(1.1)
2 times daily 91(0.3) 83(0.3)

3 or more times daily 90(0.3) 81(0.3)
Midnight Snack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11232(40.3) 9730(40.6)

47.126 
(.000) ***

1 day a week 5217(18.7) 4767(19.9)
2 day a week 4759(17.1) 4220(17.6)
3 day a week 3188(11.4) 2605(10.9)
4 day a week 1514(5.4) 1184(4.9)
5 day a week 999(3.6) 733(3.1)
6 day a week 355(1.3) 289(1.2)
7 day a week 631(2.3) 427(1.8)

p***<.001

Table 3는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최근 12개월 
동안 받지 않는 그룹과 받은 그룹을 과일과 야채 섭취 빈
도가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과일 섭취빈도를 비교
했을 때 ‘최근 7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은 그룹이 12.5%, 교육을 받은 그룹은 
9.3%로 교육을 받지않는 그룹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야
채 섭취빈도의 경우, ‘최근 7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응
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지않은 그룹이 5.1%, 교육을 
받은 그룹은 3.3%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더 높게 분
석되었다. 야채 섭취빈도가 ‘매일 1번’의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13.5%, 교육을 받은 그룹은 14.5%로 교
육을 받는 그룹에서 야채 섭취빈도가 더 높았다(p<.001). 

Table 4는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최근 12개월 
동안 받지 않는 그룹과 받은 그룹을 음료 섭취 빈도(고카
페인 음료, 단맛 나는 음료, 우유, 물)가 유의수준에서 차
이가 있었다. 고카페인 섭취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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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이 50.5%, 교육을 받은 그룹은 53.4%로 교육을 받는 그
룹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고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가 더 높았다. 

Table 3. Number of fruits and vegetables according 
to nutrition education level

Variables/
Categories

Nutrition education χ 2(p)No Yes
Fruit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3484(12.5) 2218(9.3)

246.751 
(.000) ***

 1-2 times a week 9345(33.5) 7382(30.8)
3-4 times a week 7872(28.2) 7281(30.4)
 5-6 times a week 2740(9.8) 2768(11.6)

 once daily 2663(9.6) 2510(10.5)
2 times daily 1105(4.0) 1177(4.9)

3 or more times daily 675(2.4) 606(2.5)
Vegetable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1,414(5.1) 800(3.3)

246.080 
(.000) ***

 1-2 times a week 5,660(20.3) 4,058(16.9)
3-4 times a week 7,663(27.5) 6,550(27.3)
 5-6 times a week 3,982(14.3) 3,688(15.4)

 once daily 3,758(13.5) 3,474(14.5)
2 times daily 3,184(11.4) 3,169(13.2)

3 or more times daily 2,234(8.0) 2,216(9.3)

p***<.001

단맛 나는 음료 섭취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
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6%, 교육을 받은 그룹은 6.3%로 두 그룹이 간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매일 1번 섭취빈도’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9.3%, 교육을 받은 그룹은 8.4%였다.  

‘매일 2번 섭취빈도’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3.7%, 교육을 받은 그룹은 3.4%였다. 매일 3번 이상 섭취
빈도’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2.7%, 교육을 받
은 그룹은 2.1%였다. 단맛 나는 음료 섭취빈도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섭취 빈도율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우유 섭취 빈도를 비교했을 때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
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19.3%, 교육을 받은 그룹은 14.6%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물 섭취빈도를 비교했을 때 
‘매일 1컵 미만’라고 응답한 학생들 경우, 교육을 받지 않
은 그룹이 5.1%, 교육을 받은 그룹은 3.1%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교육을 받은 학생의 빈
도수를 보면 ‘매일 5컵 이상’이 38.4%, ‘매일 4컵’이 
18.4%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보다 더 높았다. 

Table 4. Number of high caffeine drinks, sweet 
drink, milk and water according to nutrition 
education level

Variables/
Categories

Nutrition education χ 2(p)No Yes
High Caffeine Drink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14092(50.5) 12784(53.4)

74.742 
(.000) ***

1-2 times a week 7420(26.6) 6297(26.3)
3-4 times a week 3414(12.2) 2761(11.5)
5-6 times a week 1217(4.4) 929(3.9)

once daily 1029(3.7) 696(2.9)
2 times daily 436(1.6) 284(1.2)

3 or more times daily 287(1.0) 204(0.9)
Sweet Drinks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1917(6.9) 1510(6.3)

46.106 
(.000) ***

1-2 times a week 8245(29.6) 7366(30.7)
3-4 times a week 9364(33.6) 8270(34.5)
5-6 times a week 4003(14.4) 3468(14.5)

once daily 2602(9.3) 2013(8.4)
2 times daily 1024(3.7) 822(3.4)

3 or more times daily 740(2.7) 506(2.1)
Milk

Haven't eaten in the 
last 7 days 5,395(19.3) 3,495(14.6)

318.862 
(.000) ***

1-2 times a week 8,323(29.8) 6,705(28.0)
3-4 times a week 6,400(22.9) 5,802(24.2)
5-6 times a week 3,078(11.0) 3,056(12.8)

once daily 2,957(10.6) 3,005(12.5)
2 times daily 1,023(3.70 1,124(4.7)

3 or more times daily 7,199(2.6) 768(3.2)
Water

〉1 cup daily 1,432(5.1) 839(3.5)

181.938 
(.000) ***

1-2 cups daily 5,635(20.2) 4,196(17.5)
3 cups daily 6,271(22.5) 5,320(22.2)
4 cups daily 4,546(16.3) 4,403(18.4)

≤ 5 cups daily 10,011(35.9) 9,197(38.4)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영양·
식습관 교육 받은 경험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
들과의 아침식사 빈도, 아침식사 결식 이유, 과일, 고카페
인 음료, 단맛 나는 음료, 패스트푸드, 채소, 우유, 물, 야
식 섭취 빈도의 영향과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을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는 53.8%, 
‘있다’는 46.2%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
이 식습관, 식생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보
았다. 학교에서 영양·식습관 교육 받은 경험 있는 경우는 
아침식사 빈도는 최근 7일 동안 먹은날이 ‘7일’은 26.7%, 
‘0일’이 22.2%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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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주 7일)와 함께 야채를 많이 섭취할수록 학
습효과 성취도와 관련성이 크고, 식습관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1].

본 연구 결과로 고카페인 음료와 단맛 나는 음료 섭취
빈도는 교육을 하는 그룹에서 덜 섭취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이는 Lien[12]의 결과에서 보듯이 당이 첨가된 음식
과 음료 섭취는 청소년기의 식습관이 청년기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가당 음료의 소비 증가는 읽기, 쓰
기, 문법/구두법 및 수리력(<0.01)에서 상당히 낮은 시험 
점수와 관련성 있었다[11]. 이에 교육 현장의 올바른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은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 야
채 섭취 빈도 비교 결과,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응
답을 한 학생들 중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5.1%, 교육을 
받은 그룹은 3.3%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먹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Yoon[13]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육 후 
영양 지식이 높을수록 식품 섭취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경우도 영양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영양 지식이 향상되었고, 식생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결식률도 낮아지고 식사 시간
도 규칙적으로 변화되었다[14,15].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수준은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의 규칙적인 
아침 식사 섭취는 학업 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의 식습관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과일 및 채소 소비의 
패턴이 14세부터 21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
년기 식습관과 영양 교육의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학교 급식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올바
른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영양교육이 청소년
들의 영양소 섭취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학교에서 제공되
는 영양·식습관 교육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
기 위한 환경 조성, 교육 방법론 및 교육 콘텐츠 등의 개
선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더 나
은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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